
 

▌화제의 뉴스▐ 

 

3. 법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

(2011나8858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이며,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ㆍ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며, A사가 학교

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여계

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ㆍ 아파트 건설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승인 취소돼도 반환 안 돼 – 법률신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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